
금호석유화학, 계열분리 소송 패소
서울고법, 금호 3사 사업내용 지배 … 대규모 기업집단 소송도 기각

서울고법 행정7부(조용호 부장판사)는 11월15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

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.

재판부는 “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고려하면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, 금호타이어, 아시아나항공에 대해

일상적인 경영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”고 판단했다.

근거로 박삼구 회장이 3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, 채권금융기관이

보유한 기업주식의 우선매수권을 가진 점, 기업집단 <금호>에 속한 다른 계열사들과 같은 상호·로고를 사용

하는 점 등을 들었다.

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.

금호석유화학은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.

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“재판부가 사안의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판단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”며 “대

법원에서 다시 한번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을 받아보겠다”고 말했다.

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 2011년 금

호산업,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.

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0년 2월 구조조정에 들어간 직후 금호석유화학이 떨어져나와 사실상 분리경영이 시

작됐지만 법적으로는 그룹에 속해 있어 <한지붕 두가족> 상황이 계속돼왔으며, 금호산업 등이 그룹에서 제외

되면 사실상 별개 회사인 금호석유화학만 남게 돼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와해될 수밖에 없다.

하지만,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로 판단해 계

열제외 신청을 거부한 데 이어 2012년 4월에는 계열 제외를 신청한 기업 등 25사를 기업집단 <금호>로 지정

하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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